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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장 권행완

제10회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안동권문 장려상 수상

권탁, 선조의 한글교서 들고서 왜적에 포로가 된 백성 100여명 구출

문중 퍼레이드에 참가한 권율장군과 함께. 권율장군의 행주대첩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권기성 이사.

가훈 써주기와 행주대첩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서명운동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모습. 남명자여사(왼쪽 두 번째), 권용기 대전종친회장(왼쪽에서 세 번째), 어깨띠를 두른 권기성 이

사, 권건중 사무총장(맨 오른쪽).

행주대첩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서명운동 현수막으로 안동권씨 부스를 휘감았다. 충장공 권율장군은 민족의 영웅입니다 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권현인비 추모 참배단 중국 조장시 방문 이모저모

참배단 단장 권영성 상임부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안동권씨 대종회이자 한국을 대표하여 중국 조장시 대표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어서 권현

인비릉 보호와 석류단지 및 한류타운 건설 계획에 대한 역성구의 브리핑, 한국과 중국의 가교역할을 했던 조장시 역성구 관광국 국장 추이멍, 장샤오똥 

역성구 외사과장, 역성구 외사처 국장 쏭쥔펑, 우흥관광개발공상 총경리 왕비아오(오른쪽 줄 왼쪽부터)

조장시 역성구 인민정부 청사 앞에서

조촐하지만 역사적인 추도식 봉행,  초헌관 권영성 상임부회장(노란 도

포) 등 대종회 참배단과 왕씨

당나라 때 세워진 천년 고찰 청단사(靑檀寺) 입구를 배경으로

역성구 구장과 함께 점심만찬, 왼쪽 다섯 번째부터 단장 권영성 상임부

회장, 쓰수간 역성구 구장, 권태복 회장 등

천년 고목(수령 1500년) 청단나무 아래서

공자 사후 제자들은 공자묘 옆에서 3년 동안 여묘살이를 했다. 그러나 자공

은 다른 제자와는 달리 6년 동안 여묘살이를 했다. 그 현장이다. 

추모 현수막 앞에서 대종회 참배단과 600년 동안 대대로 권현인비릉을 돌보

고 있는 왕씨(오른쪽 두 번째) 영락제는 권현인비 서거 후 왕씨와 황씨 등 권

현인비를 경호하던 병사들에게 권현인비릉을 지키게 했다고 한다. 수백 년 

후 마침내 권현인비릉 주변 일대는 전부 왕씨와 황씨 집성촌으로 바뀌었고 

600여년이 지난 지금도 대대로 권현인비릉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 일종의 

묘지기인 셈이다. 이런 연유로 관리인 왕씨에게 아헌관을 부탁했던 것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키는 릉이어서 그런지 권현인비릉에 가서 소

원을 빌면 복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릉에 가서 

제사를 지낸 후 행사를 치른다고 왕커지에(王克杰)씨는 설명했다.

선조가 포로로 잡힌 백성들에게 내린 한글교서 선조국문유서 (부산시립박물관 소장)

 권정택 원장

용강서원 추향제 봉행


